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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6월 19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제1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의

여러 국정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정책 기획 위원회와 원활히 결합하여 겉돌

지 않고 정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

반갑고 감사합니다. 영광스러울 것 같지도 않고 실속 있는 직무도 아닌 것 

같은 데 기꺼이 일을 맡아 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쉬운 것은 

여성 위원 수가 좀 적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. 할 때는 몰랐는데 해 놓고 

보니 그렇습니다. 지방대에 계신 교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다른 

어느 때보다 많이 참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것이 단지 참여로 끝난다

면 서울에 귀 하나 열어둔 수준에 그치겠지만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 

하게 되고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지방 목소리 국정에 반영되지 

않을까 싶어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에도 교수를 모시고 일을 한 경

험이 많습니다. 박정희 정권 때도 교수들의 국정 참여도 많았고 중요 공직

도 맡았었습니다. 한때 당시 참여 자체가 철학적 윤리적으로 논쟁이 되기

도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사회의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

지식인들이 활발히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뒤에는 싱크 탱

크라는 이름으로 참여는 했는데 싱크 탱크 따로 국정 따로 였지 않나 싶습

니다. 참여는 했는데 말 한 것과는 달리 국정의 들러리를 선 게 아니었나 

싶었을 겁니다.

 

지금 헌법상 경제 자문,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있어 실질에 맞게 돌아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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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경제 자문, 과학 자문도 있는데 정책기획위

는 뭐하는 건지 고심이 많았습니다. 또 하나의 자문 기구, 구색으로 끝나

는 자문기구, 마치면 출판물 하나 내고 청산하는 자문기구 등, 의미 있지

만 좀 더 국정에 긴밀히 밀착해 일을 할 수 없을까하고 고심했습니다. 집

행기구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을지는 모르겠

지만 겉돌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

 

지금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위 등 여러 개 위원회 있습니다. 정부 혁신, 

균형 발전, 사회 통합 위원회. 이 위원회는 옛날과 다르다고 봅니다. 실제

로 업무를 기획하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T/F팀이 받치고 있습니다. 기획

을 한다면 집행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이어가는 

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T/F에서 바로 집

행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고 있습니다. 국정과제위원회가 정책기획위원회와 

최종적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.

 

몇 가지 중점 과제인 T/F로만 국정 전반이 포괄적으로 안 되므로 정책기

획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결합시키겠

습니다. 정책기획위로부터 각종 국정과제 위원회 그리고 기왕의 위원회, 

정부 각 부처 다 엮어서 어느 위원회고 겉돌지 않게 하겠습니다. 정책기획

위는 일선 집행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. 

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열성에 따라 입체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. 

열심히 흥미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구심을 형성하고, 조언에 그치겠다 하는 

분들은 그렇게 중층 구조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 하고 싶은 분

들은 실행기구 만들고, 조언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

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.

 

얘기가 길어졌습니다.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아침에 문득 생각난 말이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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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뛰면서 생각하십시오.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. 뛰면

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. 그런데 상당기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경선 

캠프 만들었다가 이걸로 선거 못하니까 당으로 들어가고 당에선 점령군이

라 하고 당과 캠프 참모 손발 맞추느라고 하다가 얼추 맞추니 선거 끝났습

니다. 그리고 인수위 얼추 한다 했더니 끝나고, 이제 정부 와서 손발 조금

씩 맞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비로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. 손발 맞

추는 데 6개월 걸리고, 다 맞추려면 1년 걸린다 해도 4년 남았지 않았습니

까. 옛날처럼 국정원 검찰 권력기관 가지고 언론에 압력행사하고 공포 분

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1년이면 힘 빠집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도

덕적 신뢰, 말하기 민망하지만 밑천이 그거 하나입니다. 과거 정부보다 우

월하다고 말 할 수 없으나 신뢰밖에 없습니다. 

그 다음 인사권이 하나 있습니다. 참여하는 분이 공무원, 지식인들의 도움, 

국민적 지지 이거 밖에 없습니다. 표를 깨는 대통령이 아니라 표 얻는 대

통령이면 마지막까지 큰 소리 칩니다. 다음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표를 얻

어 주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. 그러면 4년 남아 있습니다. 이제 생각할 

땐 멈춰서 생각하고 갈 땐 가고 하려고 합니다. 계획은 그렇습니다. 잘 할 

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 많이 들었습니다. 언론에서 제일 많이 그렇고, 선

생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. 이 자리에도 몇 몇 분 쓴 소리했습니다. 그러면

서도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. 도와 달라고 하니까 나오긴 나

왔지만 도우면 잘 될까 하는 분들 있겠지만 믿음 갖고 도와달라는 뜻으로 

이런 말을 합니다. 잘 할 수 있습니다. 되겠습니까? 관측만 하지 말고 화끈

하게 도와주면 잘 될 수 있습니다.


